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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rr.kr/ZyJO

5대 은행의 올해 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3,143억원을 기록… 지난해 12월(692조 4,094억원) 대비 2조 9,049억원 불어난 수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감소세 지속

https://zrr.kr/KrFV

홍콩 H지수 관련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투자자는 이미 법정 다툼을 예고

https://zrr.kr/9EZv

국내 5대 은행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1,868명이 희망퇴직이 진행… 1년 전에 비해 희망퇴직금이 감소하면서 은행을 떠난 인원이 16% 감소

퇴직자 수가 줄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될 거란 전망이 나와

https://zrr.kr/RsyP

우리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위한 새 조직 구성에 착수

시중은행들 가운데 두 번째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

證 https://zrr.kr/FxU6

비바리퍼블리카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 삼성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합류

증권사들은 비바리퍼블리카의 상장 후 기업가치로 15조~20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

https://zrr.kr/xDsP

4대 시중은행의 ELS 관련 상품 판매 전격 중단함에 따라 ELS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했던 증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

나아가 ELS 상품을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도 불가능해진 탓에 수익원 창구가 줄어들 전망

https://zrr.kr/azA7

KDB생명이 보험 가입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출시

보험 가입심사가 없으면 보험사 입장에서 수요 확보는 수월하지만 위험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

https://zrr.kr/mDeI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 상품 담당 실무진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

보험사들은 실제 상급 병실 이용비가 60만원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한도를 높인 것이라는 입장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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